
17)볼 링

볼링은 그 역사가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스포츠이다. 그러나 현대의 볼링은

미국에서 발전하여, 오늘날은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였다. 1841년 뉴욕 그리니지 빌리지

의 지하실에 최초로 볼링센터가 개설되었고, 1842년에는 N B A (N ational B ow ling

A ssociation)가 설립되어 레인의 길이와 볼의 크기 등을 통일하여 경기규칙을 정하였다.

1895년에는 볼링의 총지휘적인 기능을 맡고 있는 A B C (A m erica B ow ling C ongress)가 창립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 11월 13일 서울 부산 대구 등 볼링장 운영주들의 친목모임이 결성

되었고, 이를 모태로 1973년 4월 23일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로 문교부의 형식인가를 받았

다.

순천에서는 1984년 동외동에 그린볼링장이 개장되어 볼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85년 11월 1일 순천시청 여자볼링팀(감독 이성식,코치 안현수,선수 김선자 선연숙 양애

숙 김희숙 송은주)이 창단되어 12월에 개최된 제6회 체육회장기쟁탈 전국 시 도대항대회

에서 여자부 3위에 올랐다. 양애숙은 제3회 전국남녀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순

천시청 여자볼링팀의 승전보는 1986년에도 이어져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양애숙이 2위

에 올랐으며, 동년 제10회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선연숙 양애숙 김희숙 등 3명이 국

가대표 선수로 출전 5인조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국위를 선양하였다.

1988년에 광주 전남 체육회가 분리된 후 전라남도 볼링협회가 구성되었으며 초대 회장에

서거원이 취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볼링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또한 반봉영, 최상순 등은

상임 부회장 겸 전무이사를 역임하면서 전남 볼링발전에 공헌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 변양

일 2대 회장이 취임하여 대통령기 전국 시 도대항에서 입상하는 등 볼링이 전남체육회에서

장려종목으로 부상하였다. 이후 김영근 3대 회장이 취임하면서 남자팀인 삼풍종합건설팀이

창단되었으며 이때 팀 구성원은 감독 최상순, 코치 정근수, 선수 최광학 정명수 강재성

신창욱 강재연 등이었다. 대통령배대회에서 최광학 선수가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하고 전국

체전에서 종합 4위를 기록하였다. 4대 황재우 현 회장이 취임하여 제74회 전국체전에서 3위

에 입상하여 전남 볼링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94년 팀 개편으로 남자팀은 광

양시청팀으로 이적하였으며,여자팀은 해체되었다.

현재는 사회체육의 한 종목으로 활성화되어 18개 클럽에 704명의 회원이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다.


